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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최예린**․이소연***

초 록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2개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공동반추 척도

(Co-rumination Scale Questionnaire: CRQ)’,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s: CES-D)’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절효과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 기울

기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증

상은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이성친구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

타냈으며, 청소년의 공동반추는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이성친구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동성친구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이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은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수준의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공동

반추가 우울증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동성친구 스트레

스 및 교사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이 낮은 수준의 

동성친구 스트레스 또는 높은 수준의 교사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의 증가에 영

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청소년이 지각한 대

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수준에 따라 상반된 경로를 보인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양상

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바,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공동

반추를 함께 고려하는 개입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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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울장애는 청소년기에 흔하게 보고되는 내재화 장애 중 하나이다. 정신질환의 진

단 및 통계편람(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 따르면 주요우울장

애(Major Depressive Disorder)는 지속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경험하거나, 현저한 흥미

나 즐거움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요우울장애의 평균 발

병연령은 약 15세로 청소년 중기에서 후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유병률이 현저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winsohn & Essau, 2002). 국내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62,276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

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 모두가 중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우울감을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2017).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다른 어

떤 시기보다 급격한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다양한 발달과업

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정과 함께 우울증상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박재연, 2010). 특히 이 시기에 경험하는 우울증상은 청소년의 대인관

계와 학교생활 및 자기성장을 방해하여 발달과정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공은화, 

김원영, 2017), 자살과 같은 위험행동과 쉽게 연결될 수 있고(박재연, 2010), 성인기 

이후 높은 수준의 심리적, 정서적 장애를 겪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Shankman et al., 2009) 청소년기의 우울증상에 주목하는 것은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우울증상의 병인을 설명하는 관점으로 크게 생물학적, 정서적, 인지적, 대

인관계 취약성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대인관계 취약성 모델은 다양한 타인들

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발달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맞물려,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으로 대두되었다(Joiner & Timmons, 2009). 이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기술의 손상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같은 관계의 문제는 우울증상에 대한 취

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증상은 청소년의 가족, 친구, 이성관계

와 같이 다양한 관계의 맥락에서 발현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친구와의 관

계가 우울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규명되었다(공은화, 김원영, 2017). 이처럼 개

인을 둘러싼 다양한 양상의 대인관계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울증

상을 단지 개인의 기질적, 인지적 문제로만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이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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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을 고려하여 우울증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울증상을 설명하는 변인 중 하나로 공동반추

(Co-rumination)가 제시되었다. 공동반추는 Rose(2002)에 의하여 제안된 구성개념으로 

두 사람이 양자 간의 관계에서 개인적 문제를 지나치게 논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빈

번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문제 논의에 대한 상호 격려, 문제의 원인

과 결과에 대한 사색, 부정적인 느낌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한다(Rose, 2002). 공동

반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 사이의 신뢰감 및 정서

적 친밀감, 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강력한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주의가 다른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추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다. 실제로도 공동반추와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장애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Spendelow, Siminds & Avery, 2017), 공동반추가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Rose, Carlson & Waller, 2007). 또한 공동반추가 청소년들 간의 우

울증상의 전염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Schwartz-Mette & 

Rose, 2012) 우울증상이 관계의 맥락 안에서 발생 및 악화된다는 대인관계 취약성 모

델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공동반추가 오히려 우울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도 있었다. 먼저 공동반추를 반추와 비교하였을 때 

반추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고통을 예측한 반면 공동반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우울과 불안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은, 2010),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공동반추는 우울증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연, 하은혜, 2015). 또한 공동반추는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유의

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Hankin, Stone & Wright, 2010), 반추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공동반추는 우울증상의 증가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 공동반추가 반추를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증상의 증가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 경로가 제기되었다(Stone & Gibb, 2015). 이러한 결과는 공동반추의 과정에

서 나타나는 자기노출이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으나, 이러한 의논을 통해 또래와 친

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우울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공동반추는 친구 사이의 지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정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

- 244 -

으나 동시에 개인의 부정적 정서에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문제

에 대한 부적응적인 추측 및 추론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Rose, 2002; 

Spendelow et al., 2017). 이와 같이 비일관적인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청

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조절하는 제 3의 변인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관한 강력한 위험요인 중 하나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이 제시되고 있다(Thapar, Collishaw, Pine & Thapar, 2012). 청소년은 대인관계

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아동기에 비하여 다양한 

양상으로 경험하게 되며,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에 노출되는 경험은 청

소년기 우울증 발생의 증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ter & Garber, 2011; Flynn 

& Rudolph, 2011). 또한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Davila, Hammen, Burge, Paley & Daley, 

1995), 비(非)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비하여 가족관계, 친구관계, 사회적 상황과 같은 대

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증상의 발생에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rshek-Schallhorn et al., 2015). 이처럼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증상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타인과의 관계가 중시되는 청소년

기에 발현되는 우울증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요인의 중요성이 시

사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낮은 개인 내적 스트레스 수준을 보고한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의 전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개

인 내적 스트레스 수준을 보고한 집단의 경우 우울의 전염에 대한 공동반추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Mette & Smith, 2016).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를 통한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

으로 보이며, 개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달

라질 가능성이 있음이 유추된다.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다

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역치가 비교적 낮으며, 스트레스

에 대한 개인의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Anyan, Bizumic & Hjemdal, 

2018). 이러한 경우 공동반추를 통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을 재경험하

고 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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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Schwartz-Mette & Smith, 2016),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을 

촉발시키는 부정적인 경로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보고

한 청소년의 경우, 가까운 친구와의 공동반추가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직

접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노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증상의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이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예상되는 문제의 결과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을 경우 양자 간의 공동반추가 불쾌감 또는 우울증상으로 귀결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arr & Davila, 2009). 오히려 이러한 경우 공동반

추는 친구 간의 신뢰와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록 양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대인관계 스트레스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의 증가에 영

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우울증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즉, 대인관계 스트레스 수준이 공동반추가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우

울증상 간의 단편적인 관계만을 검증하고 있으며, 우울증상에 대한 원인으로 공동반

추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다룬 국내 선행연구 결과

에 따르면,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

과만을 도출하였다. 국외 연구의 경우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긍정적 또는 부

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의 비일관성이 청소년이 의미 있게 지각하는 

가족, 동성친구, 이성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수준에 따

라 상이하게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하여 더 많이 공동반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높은 우정의 질과 연관된 것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가 높은 우정의 질과 동시에 더 많은 내재화 증상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 et al., 2007).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들이 가

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높은 친밀감과 우정을 나타낸 동시에 내재화 증상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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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가깝고 친밀한 친구

관계를 보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의 양상은 자신들의 문제를 친구와 공유하고, 상

대가 표현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우울증상을 보일 수 있음

을 의미한다(Chow, Homa & Amersdorfer, 2017). 아울러 여자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들의 사회적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와 더 많이 공동반추 하는 경향이 있

으며, 이러한 양상은 복잡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그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위

험이 내포되어 있다(Rose, 2002). 여자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보다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자 청

소년들이 더 높은 우울증상을 보고하는 것과 관련된다(Shih, Eberhart, Hammen & 

Brennan, 2006).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여성의 경우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이 우울증

상의 증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Benazon & Coyne, 2000),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 중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의 경험 빈도가 우울증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숙빈, 2006). 이에 더하여, 이성친구와의 접촉, 만남, 스

킨십의 수준이 깊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성관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동성친구 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의 증가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Starr & Davila, 2009). 이를 통해 볼 때, 여자 청소년이 가까운 친구와 

이성교제와 관련한 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성관계 경험이 스트레스를 촉발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우울증상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Davila, Steinberg, Kachadourian, Cobb & Fincham, 2004). 반대로 이성친구와의 관

계에서 낮은 관여 수준을 보고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과 유의미

한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성관계 경험 수준에 따라 여자 청소년의 공

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의 경우, 공동반추가 초기 우울증상 및 6

개월 후의 우울증상 모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연, 

하은혜, 2015). 이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에서 나타나게 되는 자기노출이 긍

정적인 친구관계로부터 비롯된 친밀감과 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이희

연, 하은혜, 2015), 청소년의 우울증상 발생을 보호하는 사회적 지지로서의 기능을 하

게 되었을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청소년의 공동반추

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 경로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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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반추, 우울증상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이성친구 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히고,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파

악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2곳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녀 청소년 

4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457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

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 및 동의서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한 434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전체 434명의 학생 중 남자 213명(49.1%), 여

자 221명(50.9%)이었으며, 학년 구성은 1학년 233명(53.7%), 2학년 201명(46.3%)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도구

1) 공동반추 척도 (CRQ)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동반추를 측정하기 위하여 Rose(2002)에 의해 개발되고 

오은(2010)이 번안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공동반추 척도(Co-rumination 

Scale Questionnaire: CR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내용으로는 친밀한 동성친구와 (1) 문제를 논의하는 빈도, (2) 다른 활

동에 참여하는 대신 문제 논의하기, (3) 친구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나의 격

려, (4) 내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친구의 격려, (5)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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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기, (6) 문제의 원인에 대한 사색, (7) 문제의 결과에 대한 사색, (8) 이해되지 않

는 문제의 일부에 대한 사색, (9)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하는 정도를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반추 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

였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로 산출되었다. 

2)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교헌과 

전겸구(1993)가 개발한 청소년용 생활스트레스 척도 중 대인관계 스트레스 영역에 해

당하는 38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으로 가족 관계(9문항), 동성친구 관계(9문항), 

교사와의 관계(10문항), 이성친구 관계(10문항)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사건들이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이성친구 스

트레스와 관련하여, 지난 1년 동안 이성친구와의 대인관계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

우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본 척도는 지난 1년 동안 응답자가 경

험한 사건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거의 그렇지 않다’는 2점, ‘다소 그렇

다’는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별 총점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대인관계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영역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가족 관계 

.87, 동성친구 관계 .92, 교사와의 관계 .94, 이성친구 관계 .87로 나타났다. 

3) 우울척도 (CES-D)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조

맹제와 김계희(1993)가 번안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인들의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정신보건연구원에서 제작한 도구로 총 20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을 경험한 빈

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각 문항은 ‘극히 드물었다(0점)’에서 ‘대부분 그랬다(3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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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및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총점 및 

우울증상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

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및 성별에 따른 

모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가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조건하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주요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추가적으로 산출하

였으며, 변인 간 평균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이 이성친구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자료의 정규성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문

항에서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2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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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N=434) 남(n=213) 여(n=221)

변인 M(SD) M(SD) M(SD) t

공동반추  90.92 (21.28)  88.35 (22.13)  93.35 (20,18)    -2.44*

가족 스트레스 20.40 (6.54) 18.56 (6.13) 22.18 (6.43)    -5.98***

동성친구 스트레스 21.88 (7.70) 19.65 (7.12) 24.04 (7.63)    -6.18***

교사 스트레스 24.07 (8.99) 22.70 (8.73) 25.30 (9.08)    -2.92**

이성친구 스트레스 21.52 (7.23) 20.86 (7.33) 22.35 (7.07)    -1.55

우울증상  15.66 (12.00)  12.98 (11.43)  18.21 (12.00)    -4.60***

표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평균차이 (N=434) 

*p <.05, **p <.01, ***p <.001

2. 남녀 청소년의 공동반추, 대인관계 스트레스, 우울증상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인 청소년의 우울증상은 독립변인인 공동반추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r =.06, p >.05), 조절변인인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의 가족 스트레스

(r =.29 p<.001), 동성친구 스트레스(r =.35, p<.001), 교사 스트레스(r =.27, p<.001), 

이성친구 스트레스(r =.22,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독립변인

인 공동반추는 조절변인인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동성친구 스트레스(r =.10, 

p<.05), 교사 스트레스(r =.10, p<.05), 이성친구 스트레스(r =.17, p<.05)와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

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가 이성친

구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23, p<.05). 또한 남자 청소년의 가족스

트레스(r =.36, p<.001), 동성친구 스트레스(r =.32, p<.001), 교사 스트레스(r =.32, 

p<.001), 이성친구 스트레스(r =.38, p<.001)와 우울증상 간의 유의한 정적상관이 확인

되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 스트레스(r =.15, p<.05), 동성친구 스트레스(r =.29, 

p<.001), 교사 스트레스(r =.19, p<.01)가 우울증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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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N=434)

변인 1 2-1 2-2 2-3 2-4 3

1. 공동반추    -  -.01    .12   .03   .06  -.02  

2-1. 가족 스트레스  -.05     -   .66***   .61***   .50***   .15*

2-2. 동성친구 스트레스   .10   .65***    -   .75***   .52***   .29***

2-3. 교사 스트레스   .14   .60***   .72***    _   .68***   .19**

2-4. 이성친구 스트레스   .23*   .63***   .57***   .65***    -  -.01

3. 우울증상   .08   .36***   .32***   .32***   .38***    - 

*p <.05, **p <.01, ***p <.001

주: 좌측 하단: 남자 청소년(n=213)의 상관계수, 우측 상단: 여자 청소년(n=221)의 상관계수

3.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변인들에 대한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모두 3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공동반추 총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별 총점(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

서는 공동반추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총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

여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성친구 스트레스의 경우, 결과의 타당도

를 고려하여 지난 1년 동안 이성친구와의 대인관계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도록 안내하였으며, 응답하지 않은 문항에 대해 결측치로 처리하

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이성친구와의 대인관계 경험을 보고한 22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증상에 대한 공동반추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회귀식에서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

게 나타날 경우 독립변수 또는 조절변수의 조건부효과를 의미하는 회귀계수가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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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도 조절분석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이형권, 2016; Hayes, 2013)는 연구

에 따라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는 모델은 

한 변수의 효과가 다른 변수의 효과와 함께 변동함을 가정하기에(이유재, 1994), 유의

하지 않은 조건부효과를 제외하는 것은 조절변수에 의해 조절되는 독립변수의 효과의 

추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Hayes, 2013). 이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

계에서 동성친구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의

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N=434)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공동반추 (A)         .02         .03

가족 스트레스 (B)         .14*         .13*

동성친구 스트레스 (C)         .26**         .28***

교사 스트레스 (D)        -.02        -.03

A × B         .06

A × C        -.21**

A × D         .11

R2         .12         .14

ΔR2         .02

F       14.44***        9.42***

*p <.05, **p <.01, ***p <.001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족 스트레스, 동성

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스트

레스의 상호작용항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2단계에서 공동반추와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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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로 증가하였으며(F =9.42, p<.001),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만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β=-.21, p<.01).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을 통해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표

준편차 ±1의 값을 각 변인의 상, 하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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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

한 경우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우울증상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양상은 공동반추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경로를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어떤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값으로부터 ±1 표준편차 값에서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

였을 때,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단순 기울기는 동성친구 스트레스

가 높을 경우(+1SD) -0.09 (t =-2.01, p<.05)로 나타났고,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1SD) 0.12 (t =2.52, p<.01)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동성친구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만, 동성친구 스트레스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오히려 우

울증상을 낮추는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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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녀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청소년

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였

다. 그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동성친구 스트레스 

및 교사 스트레스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와 우

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N=213)

변인
1단계

β

2단계

β

공동반추 (A)         .09         .10

가족 스트레스 (B)         .31***         .30***

동성친구 스트레스 (C)         .11         .12

교사 스트레스 (D)         .03         .03

A × B         .07

A × C        -.23*

A × D         .21*

R²         .17         .21

ΔR²         .03

F       10.33***        7.13***

*p <.05, **p <.01, ***p <.001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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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공동반추와 교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2단계에

서 공동반추와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을 추

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은 21%로 증가하였으며(F =7.13, p<.001), 회귀계수의 유

의성을 검토한 결과,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β=-.23, p<.05), 공

동반추와 교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β=.23, p<.05)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동성친구 스트레스 및 교사 스트레

스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을 통해 조절변인인 동성친구 

스트레스와 교사 스트레스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의 값을 각 변인의 상, 

하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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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동성친구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3.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교사 스트

레스의 상호작용 효과

먼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이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의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어떤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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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값으로부터 ±1 표준편차 값에서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

하였을 때,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단순 기울기는 동성친구 스

트레스가 높을 경우(+1SD) -0.06(t =-1.03, p >.05),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

(-1SD) 0.16(t =2.75, p<.01)로 나타났으며,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의 단순 기

울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 청소년이 지각한 동성친구 스트

레스가 낮은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

에 따라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가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스트레스가 어떤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균값으로부터 

±1 표준편차 값에서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단순 기울기는 교사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1SD) 0.16(t =2.37, 

p<.05), 교사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1SD) 기울기는 –0.06(t =-1.02, p >.05)로 나타났

으며, 교사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의 단순 기울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유의

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

과를 규명하고, 성차에 따른 조절효과의 양상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동반추, 우울증상,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대한 성별 차

이를 검증한 결과, 이성친구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에 비하여 여

학생이 높은 수준의 공동반추(Rose, 2002; Rose et al., 2007), 우울증상(Spendelow 

et al., 2017), 대인관계 스트레스(Nolen-Hoeksema & Hilt, 2009)를 보고하는 것으로 

제시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인관계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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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유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연구(Landoll, Schwartz-mette, Rose & Prinstein, 2011)를 통해 볼 때,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우울증상과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여, 공

동반추를 통해 가까운 친구와 이러한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를 보다 빈번하게 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이성친구 스트레스는 모두 

우울증상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지각

된 스트레스가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이향종, 2017)를 

지지한다. 또한 청소년의 공동반추는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 이성친구 스

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동반추가 청소년의 

동성친구, 이성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이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반추가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의 증가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Hankin et al., 2010). 반면 청소년의 

공동반추는 우울증상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

행연구 결과(Rose, 2002; Schwartz-Mette & Rose, 2012) 및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이희연, 하은혜, 2015)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나, 공동반추

가 우울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Frisom, Bastin, Bijttebier & Eggermont, 2018)와 일치한다. 이는 공동반추가 우울증

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보다 제 3의 요인의 투입여부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Chow et al., 2017; Stone & Gibb, 2015)와 관련이 있

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남녀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전체를 대상

으로 한 상관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공동반추와 이성친구 스트레스

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의 경우 공동반추가 이성

친구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남자 청소년이 공동반추를 더 많이 할수록 높은 수

준의 이성친구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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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성친구와 동성친구 중 동성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에 비

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이 이성친구와 동성

친구 중 한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정자, 박은령, 

2001). 또한 남학생의 공동반추가 친구관계의 갈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임혜림, 2018), 가까운 친구가 이성과의 데이팅 관계에 몰두할 때, 자신이 

점차 잊혀질 것이라 상상하면서 분노와 질투 정서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음이 제기되

었다(배재현, 최보가, 2006). 이를 통해 볼 때, 남자 청소년이 가까운 동성친구와 반

복적으로 이성관계와 연관된 문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이로 인한 부가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양상이 이성친구 관계와 관련한 스트

레스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동성친구 스트레스만이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였다. 조절효과 유의성의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회귀식을 이용하여 그래프

로 제시하고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이 낮은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보고한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높은 동성친구 스트레

스를 보고한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높은 수준

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때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

고한 국외 연구결과(Schwartz-Mette & Smith, 2016)와 대조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는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 공동반추가 오히려 우울

증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함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는 동양과 서

양의 문화권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 독립에 대한 문화적 목

표를 바탕으로 개인의 독특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강조하는 서양에 비해 우리나

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및 협동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이를 적용하였을 때, 동양 문화권에서의 공동반추는 보다 큰 사회적 지지

를 제공하게 되며 오히려 우울증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

기된다(오은, 2010). 또한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의 친구관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 학생들에 비해 한국 학생들이 친구관계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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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윤주, 이은해, Mendelson, 

2002).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소년이 스트레스

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정승현, 심미

영, 2014), 또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보고된 결과(최정은, 김민정, 2015)에 기초하였을 때, 공동반추의 과정

에서 나타나는 자기노출이 사회적 지지로 인식되면서 우울증상을 감소시켰을 가능성

이 있다. 즉, 동성친구 스트레스가 높게 지각되는 경우 또래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깝게 느끼는 친

구와 공동반추를 통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 자기노출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상호관계를 통한 자기노출의 경우 정서적 친밀감과 

동반자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Calmes & Roberts, 2008),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자기노출이 우울 및 신체증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한덕응, 박준호, 김교헌, 2004). 특히 친구로부터 얻어지는 지지는 우울한 청소년

의 자해행동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Latina, Giannotta & Rabaglietti, 2015),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친구의 지지가 우울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규

련, 2010). 공동반추를 하는 두 청소년이 유사한 친구관계의 맥락을 공유한다(Rose et 

al., 2007)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동성친구 관계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처방법으로 인식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성친구 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을 살펴보면, 

친구관계 뿐만이 아니라 ‘반 아이들과의 관계’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의 또래집단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공동반추의 경우 다수의 집단이 아닌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양자관계에서 경험하는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상황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과의 대화는 청

소년 자신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인식되어(왕만, 이용남, 2015), 결과적

으로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계기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대

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

- 260 -

의미한다.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공동반추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타인의 문제에 집

중하게 되어 부가적인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우울증

상과 같은 내재화 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Hankin et al., 2010). 특히 

공동반추가 문제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한다(Schwartz- 

Mette & Rose, 2012)는 점에서, 낮은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보고한 집단의 경우 공동

반추를 통해 우울증상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와 정서문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의 문제를 같이 나누게 되면 상대방의 정서적 어려움을 대

리적으로 느끼게 되어 내재화 증상이 증가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Smith, 2015). 국

내 청소년의 경우에도, 가까운 친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정적인 타인의 경험에 

대해 불쾌감과 불안 및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한익, 이미화, 

2010). 이를 통해 볼 때,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문제

에 초점을 맞춘 친구와의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

움을 주지만, 비교적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공동반추가 더 높은 수준의 우

울증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청소년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이 낮은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보고한 경우 공동

반추가 우울증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

생의 공동반추가 친구 사이의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Rose et 

al., 2007)와 상반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낮은 수준의 동성친구 스

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기능함을 나

타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친구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적 안정감이나 인지적 조력과 

같은 우정의 순기능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이은영, 1998), 교우관계의 부정적 영향이 남자 청소년에게서 더 크

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a, Sheck, Cheung & Lee, 1996). 또한 남학생이 친

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울증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방식으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경우, 남학생

의 우울증상의 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경, 최연실, 

2014).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협과 힘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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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대적‧신체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언어적 전략을 통해 갈등을 완충하

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Murphy & Eisenberg, 

1996)와 연관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정서적 공감능력이 저조하

고, 문제에 대한 인지적 접근과 체계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박은혜, 김혜리, 조경자, 구재선, 2009), 이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반복적

으로 상호작용하는 공동반추의 부정적 특성과 연결될 수 있다. 즉, 남학생들의 경우 

타인과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의 보호요인인 사회적 지지로써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비

교적 낮은 동성친구 스트레스를 경험한 남자 청소년의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을 증가시

키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

우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청소년의 

지적 성숙 및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자’로 인식되며, 청

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지지원으로 기대되는 존재이다(Tigchelaar & Korthagen, 

2004).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2010), 교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고등학생의 우울과 정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성택, 김진호, 정의석, 

2011). 또한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맺은 청소년은 낮은 불안수준과 높은 학업 수행 

능력을 보이며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교사와 우호적 관계형성에 실패하고 교사로부터 언어 및 신체적 

처벌과 같은 부정적 피드백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고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인 행위를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정아, 김은경, 윤

혜미, 2018). 이를 통해 볼 때, 남자 청소년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거나 체벌을 경험한 경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게 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또래관계 문

제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이경아, 정현희, 1999), 청소년과 교사의 친밀한 

관계는 자신이 속한 학교 환경을 지지적으로 인식하도록 돕고,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

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타인에게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ch & 

Ladd, 199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남자 청소년들이 교사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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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 가까운 친구와 이와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

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적절한 수준으로 표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배재

현, 최보가, 2006), 이러한 경우 심리적 어려움이 상쇄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

로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유추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공동반추는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을 모두 내

포한 복합적인 구인으로, 양자 간의 역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선행사건에 따라 공동반추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

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반추의 구성개념이 가지고 있는 양방향적 

특성이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긍정적 그리고 부정

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

증된 바,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

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동반추가 사회적 지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동성친구 스

트레스 수준 및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수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입하는 것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아울러 남자 청소년의 경우, 동성친구 스트레스에 더하여 교사 스트레

스 수준에 따라 공동반추가 우울증상을 증가시키는 경로가 나타나 청소년기 우울증상

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에 

남자 청소년의 동성친구 및 교사 스트레스 수준을 고려하여, 공동반추의 부정적 속성

을 감소시키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Rose, 2002; Rose et al., 2007)와 달리 공동반추와 우울증상 간의 유의미한 

직접 경로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들의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6개월 전과 

후로 구분하여 검증하였을 때 공동반추가 청소년들의 양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상의 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Schwartz-Mett & Rose, 2012), 공동반추와 

우울증상의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가 우울증상을 촉발하는 요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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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활용하여 공동반추

와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명확히 검

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중 이성관계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할 때, 지난 1년 동안 이성과의 대인관계 경험이 없는 참여자를 

응답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이성관계 스트레스를 보고한 응답자의 수는 대인관계 스

트레스의 다른 하위영역인 가족 스트레스, 동성친구 스트레스, 교사 스트레스를 보고

한 응답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표본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공동반추

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이성관계 스트레스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규명할 만큼의 통

계적 검증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성관계 스트레스

에 해당하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충북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1~2학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

기 때문에 다양한 청소년 집단 또는 임상 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과 학교 및 집단을 보다 다양하게 표집하여 연구문제를 검

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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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stress between 
adolescents’ co-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Choi, Yelin*․Lee, Soye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stress between co-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The subjects 

comprised 480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Co-rumination Scale Questionnaire 

(CRQ), Interpersonal Stress Scale, an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s(CES-D) were used. We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means of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and graphical analysis and 

simple slope analysis were also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nly adolescents’ peer stress exhibit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Second, in the case 

of male adolescents, peer stress and teacher stress showe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between co-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aking interpersonal stress into account whe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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